
추밀공파 시조후 1 6세世 양
촌陽村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
(대제학大提學ㆍ찬성사贊成事
증좌의정贈左議政 길창부원군
吉昌府院君 : 1352~1409) 선
생의 표준영정標準影幀이문화
체육관광부의 동상영정심의위
원회銅像影幀審議委員會에서
6차에 걸친 심사 끝에 2월 3일
그 초안草案, 즉 소묘안素描案
이 통과되었다. 그리하여 이제
채색본彩色本의 마지막 심사와
지정 절차만을 남겨놓게 되었
다. 양촌 문충공의 국가지정
표준영정 제작사업은 양촌선생
기념사업회陽村先生記念事業
會와 안동권씨종보사가후원자
가 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
이 심의신청제출자가 되어 추
진해왔다. 이 사업은 지난해

2 0 0 9년이 양촌선생의 서세 6 0 0
주년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
기념사업으로 기획하여 그 2년
전인 2 0 0 7년부터 모금운동을
시작하면서 국내 현존 궁중인
물화의 거장 동강東江 권오창
權五昌 화백을 작가로 위촉하
였다.
대개 이같은 사업 취지와 초

기 경과에 대해 본보는 2 0 0 9년
3월 1일자 제1 2 3호의 2 , 3면에
특필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.
당시 2 0 0 9년 2월 9일 서울 종
로구 공평동에 있는 권오창 화
백의 동강궁중회화연구소東江
宮中繪畵硏究所에서처음 고증
하여 데생한 초안 소묘를 걸어
놓고 종합설명과 의견진술 및
평가토론을 거친 부분까지가
기사화되어 나갔다.
이후 기념사업회에서는 2 0 0 9

년 3월에 이 사업안을 서울시
종로구청에 상신하여 정부에
심의신청을 해줄 것을 의뢰하
였다. 이는 정부에서 표준영정
의 심의 신청을 지자체나 정부
기관에서 제출하는 것만을 접
수하도록 되어 있는 시책에 따
름이고, 서울 종로구는 양촌선
생이 만년에 거주했던 중부中
部 양덕방陽德坊이 속해 있는
지역이며 현재의 보신각普信閣
에 설치했던 주종명鑄鐘銘을
짓는 등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
이었다.

종로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신
청서를 접수하여 신중 검토하
여 결재절차를 마치고 문화관
광체육부의 담당부서인 국어민
족문화과에 일건서류가 도달하
는 데 3개월 정도가 걸려 2 0 0 9
년 6월중에 문광부에 접수가
되고 동년 7월 2 4일에 문광부
산하 동상영정심사위원회의첫
번째 심사회의가 열리게 되었
다. 동위원회는 9인의 분야별
원로 학자와 전문가로서 사계
의 국내 최고권위자로 위촉되
어 이루어져 있고 그 위원장은
서울대 교수로서 박물관장과
문화재위원장 등을 역임하여
사계에서 저명한 안휘준安輝濬
박사가 맡고 있다.
신청서류는 심의신청서ㆍ제

안사항ㆍ제안사유ㆍ영정제작
개요ㆍ작품 설명ㆍ제작 고증ㆍ
양촌 권근선생 행적ㆍ도면사본
(스케치 초안)ㆍ참고자료ㆍ참
고문헌 등으로 나뉘어 작성 제
출되었고, 그 신청서상의 설치
장소는 국립박물관으로, 제작
기간은 2 0 0 8년 9월부터 2 0 0 9년
말까지로, 제작자는 동강 권오
창權五昌으로, 고증자는 권오
흥權五興 성균관석전연구원교
수와 권오훈權五焄소설가ㆍ안
동권씨종보사 편집인으로, 소
요경비와 재원은 안동권씨종보
사 모금으로 하였다.
2 0 0 9년 7월 2 4일 오후 4시에

1차 심의위원회는 문화관광체
육부의 청사 5층 제1회의실에
서 개최되었다. 마침 이때 서
울시에서 세종로광장에설치할
2 0억원 예산 규모의 대형 세종
대왕 동상과 대구시 달성군에
서 육신기념관에 설치할 사육
신 박팽년朴彭年 영정 심사 등
이 맞물려 접수된 순서에 따라
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. 이날
심의회의에서는 우선 그 대상
인물의 국가 표준영정으로 지
정될 자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
가리는 것이 선결의제였는데
이에 대해서는 9인 위원 전원
만장일치의 적합 결정이 나왔
다. 다음 초안 소묘본에 대한
작가의 설명을 청취하고 복식
과 골격 및 교의 등에 대한 고
증을, 각 담당분야 위원의 의
견을 청취하고 문답해가며 미
세한 부분까지 지적검토하여
진행해나갔다. 권오창 화백이
1차 심사에 제출한 초안은 반
신좌안팔분면半身左顔八分面
에 서책을 왼손에 펴든 모습이
었다. 이에 대해 위원들은 장
시간의 토의 끝에, 국가지정
표준영정으로서는, 반신이든
두상이나 측면이든 이는 전신
상이 표준으로 제정된 후에 이
를 바탕으로 변형하여 활용할

수 있는 것이므로, 지정 표준
영정 자체는 반드시 전신상으
로 고수되어야 할 것이고, 전
신상으로 다시 초안할 것과 책
자를 펼쳐든 모습도 표준영정
의 변형 활용에서 허용될 일이
므로 지정표준영정에서는어떤
지물持物 형태도 배제될 것이
의결되어, 초안을 다시 제작해
제출하도록 결정이 났다. 이같
은 1차 심의의 결과 통보에서
수정사항으로 지적된 요지는
다음과 같았다.

•너무 추상적인 초안이라
심의하기가 어려움. 또한 무릎
위 반신상이라는 게 보기에 불
안하고 지물을 들고 있는 형태
는 처음 있는 일임.
•작가가 표준영정을 8차례

지정받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
현재 심의요청한 얼굴 형태가
기존 표준영정의 얼굴형태와
비슷하게 나올 우려가 있으므
로 주의 요망.
•표준영정은 전신상으로 하

는 것이 나을 듯함. 다음 심의
시에 전신상을 그려서 현재 영
정그림과 비교할 수 있도록 준
비 요망.
•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위

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작품이
나와야 할 것임.
•우선 소위원회를 구성(이

종상 위원ㆍ조용진 위원ㆍ박성
실 위원ㆍ이기동 위원 이상 4
인)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
하고 구체적인 작품이 나온 이
후에 2차 심의를 하도록 함.

2차 심의회는 9월 2 3일 오후
2시에 같은 장소에서 양촌선생
영정심사위 소위원회 위주로
열렸으며 참석자는 심의위원
외에 담당 공무원과 작가ㆍ관
련자 등 2 1명이었다. 이때의
심의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정
제작되어 제출되었다.

제안 사항 : 동상영정심의위

원회 2 0 0 9년 7월 2 4일 1차회의
때 상반신상의 초본 심의에서,
국가표준영정 지정에 있어서는
상반신상을 배제한다는 심의결
과에 따라 전신상으로 교체한
초본을 소위원회에 제출하오니
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작개요 : 좌안 8분면 전신

교의交椅 좌상座像, 제작기관:
종로구청, 규격 : 107㎝ × 1 7 0
㎝, 작가명: 동강권오창

2차 심의에서는 전신상으로
고쳐 그린 초안을 가지고 다시
원점부터 고증하고 검토하는
과정을 거친 결과 여러 군데
수정보완할 점이 지적되고, 특
히 양촌선생 생시인 조선 초기
의 관복식에 대한 학술적 고증
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.
그리고 당시의 관복식과 그 색
깔 등을 재현 제작하여 실제
사람 모델에게 입혀보고 그 제
작한 복식은 따로 궁중박물관
같은 곳에 영구보존케 하자는
안이 권고되었다.
그리고 2차 심의의 결과에

대한 공식 통보 지적 사항은
다음과 같았다.

•사모紗帽는 하단이 너무
높음. 포은 정몽주 영정을 참
조할 것.
•사모뿔이 너무 굵으니 얇

게 수정할 것
•어깨선이좀더부풀어야함
•서대犀帶가 벨트처럼 되어

있으므로약간처지게수정요망.
•소매ㆍ가슴선 등은 실제

내역과 데생이 전혀 달라 심의
가 불가능함. 모델을 사용하여
실제 관복을 입혀본 후 이에
따라 다시 제작할 것
•포布의 색깔은 청자색으로

표현할 것
•기타 사항 : 심의시 관련

자료를 철저히 하여 심의에 어
려움이 없도록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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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최종심의통과로확정된 양촌 문충공 표준영정의 전신상 초안

양촌 문충공 權近선생 표준영정
素描案, 문광부심의위 최종 6차심사 통과
마지막 채색본 심의지정 절차만 남아

▲ 표준영정 초안의 안면 부분

▲문화관광체육부청사 1층 회의실에서‘권근표준영정심의’회의가열리고 있다.

▲ 문광부청사제1회의실에서2월3일‘권근표준영정심의’제6차회의가열리고있다.

3면으로 계속


